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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J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3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20명의 자료를 분석하
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상관분석과 매개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 직무열의, 직업가치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 간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 관계에서 직업가치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하위요인인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모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은 직무열의를 의미있게 예측하는 변인이며, 이 과정에서 직업가치관의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job val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job enthusiasm in childcare teacher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26 childcare teachers working in area J, and the data from 320 of them were analyzed. 
From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correlation and medi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alyzing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care teachers' work-life balance, job values, and 
job enthusiasm,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each variable. Second,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job val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job 
enthusiasm, we found that both intrinsic and extrinsic values, which are sub-factors, play a mediating
role in childcare teachers. This study confirms that work-life balance in childcare teachers is a variable
that meaningfully predicts job enthusiasm, and that job values play a mediating role in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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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후, 보육교사의 8시간 근로
와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되었고[1], 2019년 기본보육
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체제 개편
안이 발표되어[2] 현재 적용 중에 있다. 이러한 시도는 보
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의 근무여건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의지라 할 수 있는 직무열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3]. 하루의 대부분을 영유아와 함께 보내고 장시
간의 노동과 제한된 휴식 등의 직무환경은 보육교사의 
직무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4-6]. 이러한 직무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업무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갖고 몰
입하는 긍정적 마음상태인 직무열의는 보육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7].

직무열의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적, 인지적, 감
정적인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상태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8]. 직무열의가 높은 교사는 업무수
행 과정에서 활기차고 헌신적으로 근무하며 높은 집중력
과 추진력을 보인다. 이는 일에 대한 강박이나 타인의 지
시, 요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미와 흥미 등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데 기인한 것이다[9].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열의가 보육교사의 기본
심리욕구 충족[10], 주도성, 자기결정성[11], 교수 효능감
[12], 교사-유아 상호작용[7]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소진[13]과 이직의도[14]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직무 불만족이나 
이직의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소진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직무열의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
장도 있다[15]. 

직무열의가 주도성, 교수 효능감, 유아와의 상호작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보육교사의 
핵심 업무인 보육과정 운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2020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제4차 표준보육과
정에서는 이전의 교사주도 보육과정에서 영유아중심, 놀
이중심 보육과정으로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
다[16]. 보육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4차 표준
보육과정 실행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
게 하는 보육교사의 직무열의가 필요한 때이다.

직무열의와 관련되는 요인으로 직무와 개인의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3, 17, 18]. 일-
삶 균형은 일과 삶의 영역에서 물리적인 에너지를 조화
롭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19]. 보육교사의 일과 삶의 
조화로운 분배는, 일과 가정, 여가, 성장 등 삶의 영역 간
에 긍정적인 전이가 확대되어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20].

성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일과 삶을 병행하며 질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21]. 이는 산업사회의 일과 삶의 경
계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
가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정보기술의 발달,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일-가정의 양립 문제, 삶
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현상이다[22]. 
일-삶의 조화로운 균형은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
지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23], 일-삶
의 균형은 비단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2].

일-삶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
육교사의 일-삶 균형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보육교
사가 인식하는 일-삶 균형은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21]. 보육교사는 주로 여성 근로자로서 가정과 사
회의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어 일-삶의 균형을 이루
기가 더욱 어렵다[24]. 보육교사의 일과 삶의 두 영역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일-삶의 균형은 개인의 삶의 만족뿐 
아니라 직무활동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일-삶 균형
은, 일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여가생활 및 자신의 성장
과 관련된 생활을 통하여 해소하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 받음으로써, 직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25].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삶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 스
트레스와 소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 등 개인의 삶의 
질에 문제가 발생하며[26, 27]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률 증가 등 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28-31]. 
일-삶 균형의 소중함이 절실해졌으며,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32] 
이들의 일-삶 균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한편, 자신의 직업, 직무와 관련된 신념이라 할 수 있
는 직업가치관(Work values)은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거
나 직업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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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자신의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나 특질을 뜻
한다[33]. 직업가치관은 직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개인의 직무경험을 해석
하고, 직무나 직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34]. 

직업가치관은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분류된다
[34, 35]. 내재적 가치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직업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취감, 자율성, 이타성과 관련된다. 외
재적 가치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위세, 권력추구에 대
한 인식을 중시하는 도구적 가치와, 직업안정, 후생복지, 
임금 등 직무에 따른 물질적 보상과 조건을 중요하게 여
기는 생각이다[36, 37]. 내재적 가치를 높게 인식할 때, 
보육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뿐 아
니라 유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가치를 둘 확률이 높다. 또한 외재적 가치가 충족되
었을 때 교사들은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삶의 안정
성을 유지하게 된다[33]. 

보육교사가 지닌 직업가치관은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
작용의 질 등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만
족, 이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로, 유아교사의 직업가치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36], 매개변인으로서의 직
업가치관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38], 보육교사의 직업가치관이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서 직업정체성의 매개효과 검증연구[32] 등
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직업가치관이 직무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보육교사의 직업가치관은 
직무열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이 직무관련 태도를 비롯하여 직무만족, 교수몰입 등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일-삶 균형과 각 변인 간의 상호 관련성과 영향력을 살펴
보았으나,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의 관계에
서 직업가치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삶 균형과 직
업가치관을 상정하여,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이 직무열
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직
업가치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업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보육교사의 일-삶 균
형 증진과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 직업가치관, 직무열  의
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 관계에서 직
업가치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Job Values

Work-Life 
Balance

Job 
Enthusiasm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J지역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

사 320명이다. 사전에 연구동의를 얻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334부를 배부하여 326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
한 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320부를 분석하였
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 문항의 적절성, 설문지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
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 5일부터 10
월 16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 N %

Age

20's 70 21.9
30’s 88 27.5
40’s 125 39.1

50 years old or older 37 11.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3 7.2
College 200 62.5

University 94 29.4
Graduate School 3 0.9

Career

less than 3 years 54 16.9
less than 5 years 38 11.9
less than 10 years 118 36.9
less than 15 years 61 19.1

more than 15 years 49 15.3
          All(N) 320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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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도구
2.2.1 일-삶 균형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운, 박

정열[23]이 개발한 직장인 대상 ‘일-삶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를 최복길[39]이 보육교사에게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
인인 일-가정 균형(8문항), 일-여가 균형(8문항), 일-성
장 균형(9문항), 전반적 평가(4문항), 총 29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항의 내용이 부정적(예: 나는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
간이 적다 등)으로 서술되어 있어 역산 처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삶 균형을 잘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
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일-가정 균형 .81, 일-
여가 균형 .88, 일-성장 균형 .92, 전반적 평가 .91이며, 
전체 신뢰도는 .94이다.

2.2.2 직업가치관
보육교사의 직업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Super[40]의 

직업가치 목록(Work Value Inventory)에서 이준석[37]
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업가치관은 내재
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성되었으며, 내재적 가치는 
3개의 하위요인 성취감, 이타심, 자율성과 관련된 것으로 
각 3문항씩 9문항이며 외재적 가치는 3개의 하위요인 안
정감, 지위, 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각 3문항씩 9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가치 신뢰도
(Cronbach’s α)는 성취감 .83, 이타심 .79, 자율성 .86
이며, 외재적 가치 신뢰도는 안정감 .68, 지위 .79, 보수 
.82이다. 직업가치관의 전체 신뢰도는 .93이다.

2.2.3 직무열의
보육교사의 직무열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ufeli, 

Taris와 Bakker[41]의 직무열의 측정도구(Work & 
Well-being Survey: UWES)를 박성애[42]가 한국 보육
교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 활력(4문항), 헌신(3문항), 몰두
(2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활력 .84, 헌신 .85, 몰두 .78이며 전체 신뢰도는 .91이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일-삶 균형, 직
업가치관, 직무열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일
-삶 균형, 직업가치관, 직무열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보육
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 관계에서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Kenny[43]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
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 직업가치관, 직무열의 
    간의 관계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 직업가치관,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고 정규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
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삶 균형은 평균 3.26(SD=.69)으
로 나타났고, 직업가치관 중 내재적 가치는 평균 
3.30(SD=.69), 외재적 가치는 평균 2.96(SD= .73)으로 
나타났다. 직무열의는 평균 3.36(SD=.58)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다변량 정규성의 
원칙(-2~+2)을 벗어나지 않았기에 분석에 적합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Variables M SD Skew
ness 

Kurto
sis

work–life balance 3.26 .69 -.19 -.31

job
values

intrinsic 
values 3.30 .69 -.29 .71

extrinsic 
values 2.96 .73 -.00 .12

job enthusiasm 3.36 .28 -.09 .6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results       (N=320)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보육교사
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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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ath B β t R2 F

1 work - life
balance → intrinsic

values .27 .27 5.14** .07 26.45**

2 work - life
balance → job

enthusiasm .29 .35 6.66** .12 44.40**

3
work - life

balance → job 
enthusiasm

.18 .21 4.52**
.34 83.48**

intrinsic values .41 .49 10.37**

**p<.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intrinsic values 

.35, p<.01)이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이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가치관의 하
위요인인 내재적 가치와 직무열의는 유의한 정적 상관
(r= .55, p<.01)이 나타났으며, 외재적 가치와 직무열의
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상관(r= .42, p<.01)이 나타났다. 
이는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일-삶 균형과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가치는 유의한 정적 상
관(r= .27, p<.01)이 나타났고, 일-삶 균형과 외재적 가
치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r= .26, p<.01)이 나타났다. 
이는 일-삶 균형이 높은 교사일수록 직업가치관의 하위
요인인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Variables 1 2 3 4

1. work – life balance 1

job
values

2. intrinsic 
values .27** 1

3. extrinsic 
values .26** .72** 1

4. job enthusiasm .35** .55** .42** 1

**p<.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3.2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 관계
에서 직업가치관(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에 앞서 다중회귀분석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
는지 먼저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공차(Tolerance)값이 
.92∼.92로 .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 VIF값이 1.07∼
1.08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81∼1.82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역시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1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내재적 가치관의 매개효과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 관계에서 내재적 

가치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42]가 제
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
증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일-삶 균형이 매개변수인 내
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회
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는데, 일-
삶 균형(β=.27, p<.01)은 내재적 가치를 7%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F=26.45, p<.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인 일-삶 균형이 종속변수인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는데, 일-삶 균형(β=.35, p<.01)은 직
무열의를 1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4.40, 
p<.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일-삶 균형과 매개변수
인 내재적 가치가 종속변수인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증하는 단계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
명력을 검증하였는데, 독립변수인 일-삶 균형(β=.21, 
p<.01)과 매개변인인 내재적 가치(β=.49,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83.48, p<.01). 또한 
독립변수인 일-삶 균형이 종속변수인 직무열의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β=.35, p<.01)보다 3단계(β=.21, 
p<.01)에서 감소하여 매개효과 검증절차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Fig. 2와 같이 내재적 가치는 일-삶 
균형 수준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에 부분 매개하여 
그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삶 균형
과 직무열의 관계에서 내재적 가치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
과, z= 4.59(p<.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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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ath B β t R2 F

1 work - life
balance → extrinsic 

values .28 .26 4.97** .07 24.75**

2 work - life
balance → job 

enthusiasm .29 .35 6.66** .12 44.40**

3
work - life

balance → job 
enthusiasm

.21 .25 5.00**
.24 50.28**

extrinsic values .28 .35 7.02**

**p<.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xtrinsic values

Intrinsic 
Values

Work-Life 
Balance

Job 
Enthusiasm

β=.27**

β=.35** →

β=.49**

β=.21**

Fig. 2. Mediating effect of intrinsic values

3.2.2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외재적 가치관의 매개효과
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 관계

에서 외재적 가치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43]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일-삶 균형이 매개변수인 외
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회
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는데, 일-
삶 균형(β=.26, p<.01)은 외재적 가치를 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4.75, p<.01). 2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인 일-삶 균형이 종속변수인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
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는데, 일-삶 균형(β=.35, p<.01)은 
직무열의를 1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4.40, 
p<.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일-삶 균형과 매개변수
인 외재적 가치가 종속변수인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증하는 단계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
명력을 검증하였는데, 독립변수인 일-삶 균형(β=.25, 
p<.01)과 매개변인인 외재적 가치(β=.35,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50.28, p<.01). 또
한 독립변수인 일-삶 균형이 종속변수인 직무열의에 대
한 영향력이 2단계(β= .35, p<.01)보다 3단계(β= .25, 
p<.01)에서 감소하여 매개효과 검증절차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Fig. 3과 같이 외재적 가치는 일-삶 

균형 수준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에 부분 매개하여 
그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삶 균형
과 직무열의 관계에서 외재적 가치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
과, z= 4.05(p<.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trinsic 
Values

Work-Life 
Balance

Job 
Enthusiasm

β=.26**

β=.35** →

β=.35**

β=.25**

Fig. 3. Mediating effect of extrinsic values

4.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에 따라 요약 및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 직업가치관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먼저,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삶 균형을 유지하면 정서적인 만족감이 높아져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손영아[44], 유수현
[45], 윤혜영[33]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의 조화는 개인의 
삶과 직무에 만족[20]을 가져오고 이런 긍정적 감정이 전
이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열의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보육교사의 직업가치관 하위요인인 내재적 가치, 외재
적 가치와 직무열의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교
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많아지고, 직무만족이 향상 될수록 교수활동에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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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하기 때문에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정미영[32], 
안성미, 이현숙[46]의 연구와 외재적 가치인 급여수준, 
사회적 명예 및 직업 안정성과 같은 요소가 조직에 몰입
하게 한다는 최현아, 김인규[47]의 연구와 유사한 내용이
다. 보육교사들은 성취감, 이타심, 자율성과, 직업의 안정
성, 지위, 보수와 같은 내재적 및 외재적 가치 모두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상호작용하
여 직무열의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업가치관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삶 
균형이 높은 교사일수록 보육교사의 직업가치관이 높다
는 임서희[38]의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다. 일-삶 균형수
준을 어떠한 상태로 지각하는지에 대한 정도가 직업가치
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자
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교수활동과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들의 일-삶 균형과 직무열의 관계에서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일-
삶 균형은 직무열의를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
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직업가치관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가치는 일-삶 
균형 수준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에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여 그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이는 보육교사의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직무만족을 높이고, 보육현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정
미영[33], 고은혜[3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이 안정적일 때, 직무를 수행하면
서 느끼는 긍정경험이 직무열의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여, 내재적 직업가치를 높게 인식하
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내재적 직업가치관
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직을 통하여 충족하고
자하는 내적 욕구 즉 자신의 업무에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풍성한 전문성 증진의 기회가 제공되어
야 한다.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제4차 표준보육과정 실
행과 맞물려서 어느 때보다 보육교사들의 열의가 필요하
다. 보육교사의 주요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보육과정 
운영 능력과 관련하여 교사로서의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집단 중심의 학습 협의체 구성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가 인식한 외재적 가치는 일-삶 균
형 수준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에 부분 매개의 역
할을 하여 그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이는 외재적 가치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태도 및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3, 48, 49]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이 직무열
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재적 가치관이 부분적으로 매개
하고 있음을 볼 때, 외재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는 처우개
선, 승진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이 상승
되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나 과중된 업무량에 비
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8]. 보육
교사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경제적 안정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외재적 가치에 대한 상승된 인식은 내재적 
가치에 대한 상승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재
적 가치가 보육교사의 직무열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바,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에 합당한 복지체제 
및 경제적 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의 일-삶 균형 보장은 그들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직무열의
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간 보육
교사의 일-삶 균형에 대해 소홀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자녀 양육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책임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50]. 타 직종과 달리 장시간 영유아
들과 함께 보내며 정서노동을 동반하는 보육교사직의 고
충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휴게시
간 의무화, 연장보육교사 투입 등의 정책 도입에도 불구
하고,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과 종일제 운
영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로 실질적인 보장이 여의치 않
은 현실이다[51, 52].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지 등 그 실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
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은 
재충전의 기회 제공,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관 상승 등의 
효과를 불러 일으켜 직무열의를 증가시켜 결국 영유아보
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에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과 직무
열의를 연결하는 매개요인으로 직업가치관에 대한 이해
를 확장시켰으며 보육교사의 일-삶 균형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직무열의, 직업가치
관, 이들 변인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특성상, 개별적인 심
층면담 등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도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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